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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50년대에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60~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며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로, 

노후나 복지에 대비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

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애 후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Park, 2002).

오늘날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21세기 노인들에게는 연장된 자유 시간

을 가치 있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노년 생활에 당면한 문제

로 부각되어, 노년기의 여가생활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Choi & Ham, 2009; Park, 2002).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생활조건이나 생활사건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의 정도로 생활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는데(Kim & Lee, 2005), 특정의 여가활

동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며, 이것이 개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Choi, Kim, & 

Park, 2010).

노인에게 있어 여가는 의무감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

는 시간,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이며, 노인자신을 위하여 흥

미를 갖고 행해진 활동 일체로, 노인들은 여가를 통해 노후생

활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재미있고 보람있는 활

동을 하며, 사회적인 접촉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

활을 유지한다(Na, 2004). 이러한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을 들 수 있는데, 여가

태도는 여가에 대한 지식과 생각, 개인적 느낌, 개인이 인지

하는 여가생활양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가의 중요성과 

여가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Jeon, 2007)이고, 여가유능감은 여

가나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있어 개인적 능력의 인지 정도

(Witt & Ellis, 1987)로 정의할 수 있다.

여가태도는 여가활동에 있어 개인의 여가활동 참가 동기, 

과거의 경험, 신념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며(Iso-Ahola, 1980), 적극적이고 인지적인 여가

태도는 여가참여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Ragheb & 

Tate, 1993)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가질수록 목적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1997). 이러한 여가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여가활

동의 선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간의 내재적인 경험을 증

진시키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유도한다(Kim, 2007). Ragheb

과 Beard (1982)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은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 신념,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인 인지적 태도와 좋

아함, 싫어함 그리고 그에 따른 느낌인 정의적 태도,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관한 과거 혹은 현재의 행동 패턴인 행동적 

태도와 같은 여가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여가태도는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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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자의 여가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활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여가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같은 활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Kim, 

K. T., 1996; Yoon, 2005). 또한 여가유능감은 여가와 관련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능력

으로, 인지적 유능감은 인지적 학습에 도움을 받게 되어 얻게 

되는 유능감이며, 사회적 유능감은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사

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자기표현과 사회적 교류로부터 얻게 

되는 유능감이다. 정서적 유능감은 재미, 즐거움 등의 정서적

인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며, 신체적 유능감은 활동 자

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유능감이다(Deci & Ryan, 

1985). 여가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참여에 내재

적으로 동기 유발되며, 자유를 느끼는 수준이 높아진다(Witt 

& Ellis, 1987).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가태도는 여가참여, 여가만족과 함께 

개인적 삶의 질에 가장 긍정적이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Kathleen & Christopher, 2002), 여가유능감 역

시 주관적 안녕감(Ko, Kang, & Mun, 1998), 생활만족도

(Yoon, 2005) 및 삶의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0). 그러나 여가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삶의 질 각각의 측면에서 파악

한 연구(Jeon, 2007)나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Choi et 

al., 2010), 여가태도와 삶의 질(Park, 2002) 등 각 개념을 단편

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뿐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태도와 여

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가태도와 여가유

능감을 중심으로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의 협조를 얻

어 노인복지관 회원으로 등록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남․
여 노인 4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미비하게 응답한 

63명을 제외한 348명(84.7%)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으

며,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연구참여동의

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은 연구자가 보관하고 복사본은 

대상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구참여 과

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

으며 연구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

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인에 의해 일대일 면

담을 이용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

은 1인당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자간 일치도 

확보를 위해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문항을 검토한 후 자료 수

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여가태도

여가태도는 Ragheb과 Beard (1982)가 개발한 Leisure Attitude 

Scale을 Kim, K. T. (1996)가 번안하고 Noh (1999)가 노인용 

12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가에 대한 일반적 

지식, 신념, 특성, 감성적인 느낌, 선호도, 여가활동과 과거, 

현재의 경험 그리고 의도된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우 그

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한다. 점수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태도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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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임을 의미한다. Noh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다.

 여가유능감

여가유능감은 Witt와 Ellis (1987)가 개발하고 Kim, Y. H. 

(1996)가 번안한 레저진단척도 중 여가유능감에 관한 하위척

도를 Jeon (2007)이 노인용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가를 수행하는 개인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

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전반적인 능력에 관한 5

점 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한다. 점수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에 참여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다.

 삶의 질

삶의 질은 Mckenna (2001)가 개발하고 Jeon (2007)이 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화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것으로 지역사회/사회관계 10문항, 긍정적인 건강 인

지 10문항, 자원 7문항, 독립 6문항, 방해요소 7문항을 측정한

다. 5점 척도 40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고 부정문항은 역환산한다. 점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

을 의미한다. Jeon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삶의 질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Tukey test로 확인하였다. 여

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학

력, 종교, 배우자 유무, 가정의 월 평균 수입, 월 용돈과 여가

태도 및 여가유능감을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

태도, 여가유능감, 삶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총 348명 대상자의 연령은 65세부터 89세까지 다양하

였으며 평균 연령은 72.6세였다. 남성 34.8%, 여성 65.2%였으

며, 학력수준은 무학을 포함한 초졸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

으며 고졸 23.6%, 대졸이상 21.6%, 중졸 16.6% 순이었고 종

교는 기독교 33.3%, 가톨릭 27.0%, 불교 23.9%, 기타 15.8% 

순이었다. 49.1%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같이 거주하고 있었

으며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2.0%로 가장 

많았고 월 용돈은 평균 37만원 정도였으며 30만원 미만이 

46.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는 연령(F=10.298, 

p<.001), 성별(t=1.964, p=.050), 학력(F=17.349, p<.001), 종교

(F=3.618, p=.013), 배우자 유무(t=-4.694, p<.001), 가정의 월 

평균 수입(F=8.81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5-74세가 75-84세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중졸 이상

의 학력수준에서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보였다. 또 기독교와 

천주교가 기타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평균 수입이 100

만원대와 200만원대가 100만원 미만보다 긍정적인 여가태도

를 보였다.

여가유능감은 연령(F=1.706, p<.001), 성별(t=2.132, p=.034), 

학력(F=20.501, p<.001), 배우자 유무(t=-6.475, p<.001), 가정의 

월 평균 수입(F=7.388, p<.001), 월 용돈(F=4.462, p<.01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5-74세가 다른 

연령층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중졸 이상의 학력수준에서 높

은 여가유능감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평균 수입

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미만보다 그리고 월 용돈

이 51만원 이상인 경우 여가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연령(F=10.167, p<.001), 성별(t=2.274, p=.024), 

학력(F=24.052, p<.001), 종교(F=2.798, p=.040), 배우자 유무

(t=-6.147, p<.001), 월 평균 수입(F=10.556, p<.001), 월 용돈

(F=5.127,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5-74세가 75-84세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중졸 이상의 학력수

준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또 종교는 기독교가 기타 

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상, 월 용

돈 51만원 이상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

대상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여가태도는 평균 45.51±9.8이었고, 여가유능감

은 평균 43.87±13.8이었으며 삶의 질은 평균 128.04± 22.6이었다. 

각 평균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여가태도는 75.84±16.4, 여

가유능감은 58.49±18.5, 삶의 질은 64.02±11.3이었다.



Table 1. Difference of Leisure Attitude, Leisure Competence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Leisure attitude Leisure compet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ears) 65-74 a 237 (68.1) 72.55± 5.14 65-89 47.08± 9.60 10.298 (<.001) 46.25±13.32 13.706 (<.001) 131.66±21.86 10.167 (<.001)
75-84 b 105 (30.2) 42.32± 9.56 a<b 39.37±13.56 a<b, c 120.61±22.65 a<b
over 84 c   6 ( 1.7) 39.17± 8.61 28.50±10.09 115.07±19.49

Gender Male 121 (34.8) 46.92± 9.49  1.964 ( .050) 46.02±13.49  2.132 ( .034) 131.80±22.84  2.274 ( .024)
Female 227 (65.2) 44.75± 9.94 42.72±13.91 126.04±22.33

Education ＜Elementary a 133 (38.2) 41.14±11.06 17.349 (<.001) 37.21±14.81 20.501 (<.001) 116.64±22.34 24.052 (<.001)
Middle school b  58 (16.6) 46.38± 9.38 a<b, c, d 45.71±12.18 a<b, c, d 131.36±20.01 a<b, c, d
High school c  82 (23.6) 48.38± 7.46 48.04±11.04 133.29±16.66
College or higher d  75 (21.6) 49.43± 6.82 49.71±11.06 139.96±19.13

Religion Protestant a 116 (33.3) 46.53± 9.19  3.618 ( .013) 44.63±11.65   .483 ( .694) 131.56±19.77  2.798 ( .040)
Catholic b  94 (27.0) 46.72± 9.27 a, b>c 44.19±14.24 129.35±22.18 a>c
Buddhist  83 (23.9) 45.16± 9.79 43.71±15.25 125.89±26.07
None c  55 (15.8) 41.80±11.33 41.96±15.26 121.64±24.13

Living with spouse Yes 171 (49.1) 47.94± 8.55 -4.694 (<.001) 48.49±12.45 -6.475 (<.001) 135.24±19.42 -6.147 (<.001)
No 177 (50.9) 43.15±10.41 39.41±13.67 121.09±23.40

Income of family Below 100 a 216 (62.0) 43.47±10.10  8.811 (<.001) 41.28±14.28  7.388 (<.001) 123.10±23.13 10.556 (<.001)
per month 100-199 b  75 (21.5) 49.16± 7.84 a<b, c 47.08±11.17 a<b, c, d 133.84±19.50 a<b, c, d
(10,000 won) 200-299 c  39 (11.2) 48.15±10.08 49.26±14.13 137.92±18.74

Over 300 d  18 ( 5.3) 49.00± 6.78 49.94±10.10 141.78±19.31
Monthly  Below 30 a 160 (46.0) 37.95±46.12 0-400 45.60± 9.35  1.453 ( .235) 42.54±14.29  4.462 ( .012) 126.08±22.18  5.127 (.006)
spending money 30-50 b 140 (40.2) 44.71±10.22 43.55±13.26 a, b<c 127.02±22.44 a, b<c
(10,000 won) Over 51 c  48 (13.8) 47.50±10.12 49.23±13.88 137.58±22.83



윤 옥 종  외

404 기본간호학회지 17(3), 2010년 8월

Table 4.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ople                                                    (N=348)

Predictors
Quality of life

β t p Adjusted R2 F p

Leisure competence .518 11.048 <.001 .492 337.169 <.001
Leisure attitude .255  5.455 <.001 .534 200.034 <.001
Education .108  2.894  .004 .544 138.999 <.001

Table 2. Mean Scores of Leisure Attitude, Leisure 

Competence and Quality of Life        (N=348)

M±SD

Leisure attitude  45.51± 9.83
Leisure competence  43.87±13.83
Quality of life 128.04±22.64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삶의 질과 여가태도(r=.603, p<.001) 및 여가유능

감(r=.703, p<.001)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mpetence with Quality of life         (N=348)

Leisure attitude Leisure competence

r (p)

Quality of life .603 (<.001) .703 (<.001)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단변

량 분석에서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

령, 성별,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가정의 월 평균 수입, 월 

용돈을 가변수 처리하여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과 더불어 독

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597~.943으

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61~1.675로 10이상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 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분석 결과 1.704로 2에 가까

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

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 상관관계도 

.276~.703으로 상관계수가 0.8이하이므로 독립변수 간 독립적

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

한 결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여가유능감의 예측 설명력은 

49.2%(R2=.492), 여가유능감과 여가태도의 예측 설명력은 

53.4%(R2=.534), 여가유능감, 여가태도, 학력의 예측 설명력은 

54.4%(R2=.544)였다. 즉 여가유능감이 높을수록,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았다. 이

들 예측변수 중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가유능감(β=.518, t=11.048, p<.001)이었고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38.99, p<.001).

논    의

본 논의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태

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

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인 노인의 여가태도는 60점 만점에 평

균 45점으로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녀노

인을 대상으로 한 Jeon (2007)의 연구에서는 실험군 평균 

47.5점, 대조군 평균 49.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조금 높

았다. 서울 소재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55세 이상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Noh (2000)의 연구에서는 이를 평균평

점으로 환산하여 4.28점으로 나타났는데, 비교를 위해 본 연

구 결과를 평균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3.79점으로 낮게 나타났

다. 여가유능감 또한 본 연구에서는 75점 만점에 평균 43점으

로 백분율로 환산 시 58점 정도로 나타나 중간 정도였는데, 

Jeon (2007)의 연구에서는 실험군 46.33점, 대조군 48.20점으

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즉, Y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60

세 연령을 포함한 Jeon (2007)이나 Noh (2000)의 연구에서는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이 높게 나타나, 지역과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200점 만점에 평균 128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는데, Jeon (2007)의 연구에서 128.7점으로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을 백분율로 환

산한 결과 64점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관상동맥 질환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Park, Kim, Cho와 Ham (2009)의 연

구에서 나타난 평균 60.95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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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문항별 차

이는 있으나 신체기능관련 삶의 질이 평균 65.15점으로 나타

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노인의 삶의 질 정도가 특정 질환자

의 삶의 질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여가태도는 연령, 성별,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광주시 노인의 여가태도를 조사한 Hwang 

(2000)의 연구에서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생활수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즉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

우, 생활수준이 중간이상일수록 여가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여가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Hwang (2000)의 연

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노

인만을 대상으로 한 Noh (2000)의 연구에서 여가태도가 본 

연구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성

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가유능감은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가정의 월 평

균 수입, 월 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여가유능감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려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 (1999)의 

연구에서 성별과 학력에 따라 신체적 여가유능감과 사회적 

여가유능감이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Yoon, Lee와 Moon (2003)의 연구에서 월수입에 따라 여가유

능감의 차이를 보인 것은 유사한 결과로 여겨진다.

노인의 삶의 질은 연령, 성별,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가

정의 월 평균 수입, 월 용돈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는 대도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Cheon (2005)

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월 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즉,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용돈이 많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용돈의 경우 여가태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가유능감이나 삶

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가 소요 비용에 따라 

여가활동의 선택이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Kim & 

Jung, 2004) 노인여가에 있어 비용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은 특히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유무, 가정의 월 평

균 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도 건강한 신체기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학력수준에 따른 상대적인 위축감을 

갖지 않도록 노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인간관계의 확대를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격차

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삶의 질

은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Park (2002)의 연구에서 여가태도는 여가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레저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Choi 등(2010)의 연구에서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여가태도, 여가유능감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여가유능감, 여가태도, 학력 순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제시되었다. 즉 여가유능감

이 노인의 삶의 질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 등(2010)의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여가유능

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많은 연구에서 여가유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는 Iso-Ahola 

(1980)가 삶의 질이 높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만

족, 행복, 심리적 안녕을 들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o 등(1998)의 연구에서 경로분석 결

과, 지각된 여가유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46.0% 설명함으로

써 여가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과 Lee와 Lee (1999)의 

연구에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여가유능감이 생활만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및 Yoon (2005)의 연구

에서 여가유능감이 현재의 생활만족도와 미래의 생활만족도를 

가장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가유능감

과 삶의 질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여가태도의 경우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Kathleen과 Christopher 

(2002)의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지적 여가태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Park (2002)의 연구에서는 여가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여가

만족도가 증가하고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에 따라 긍정적(적극적)여가와 수동적(소극적)여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능동적인 여가는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삶을 윤택하게 한다(Na, 2004). 따라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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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여 궁극적

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Kim 

(2001)의 연구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즉 무학이나 초, 중

졸보다는 고졸 이상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과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Min (2006)의 

연구에서 무학보다는 초, 중, 고졸의 학력이 그리고 이들보다

는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학력수

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비록 정규교육을 통해 학력수준을 향

상시킬 수는 없지만 지역의 노인관련 복지시설이나 관련 단

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여가활동 중 자발적이며 자기주도적

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

년기 삶의 질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여가유능감과 여가

태도, 학력의 설명력을 확인하였으며, 노년기 만족스런 여가

생활을 통한 삶의 질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

인을 대상으로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연구로서,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는 연

령(F=10.298, p<.001), 성별(t=1.964, p=.05), 학력(F=17.349, 

p<.001), 종교(F=3.618, p=.013), 배우자 유무(t=-4.694, p<.001), 

가정의 월 평균 수입(F=8.811, p<.001)에 따라, 여가유능감은 

연령(F=1.706, p<.001), 성별(t=2.132, p=.034), 학력(F=20.501, 

p<.001), 배우자 유무(t=-6.475, p<.001), 가정의 월 평균 수입

(F=7.388, p<.001), 월 용돈(F=4.462, p<.012)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삶의 질은 연령(F=10.167, 

p<.001), 성별(t=2.274, p=.024), 학력(F=24.052, p<.001), 종교

(F=2.798, p=.040), 배우자 유무(t=-6.147, p<.001), 월 평균 수

입(F=10.556, p<.001), 월 용돈(F=5.127, p=.006)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삶의 질은 여가태도(r=.603, p<.001)와 

여가유능감(r=.70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노인에게 있어 여가유능감(R2=.492)과 여가태도(R2=.534) 및 

학력(R2=.544)이 삶의 질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가유능감(β=.518, t=11.048, p<.001)이 가장 영향력있는 

예측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가유능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여가

태도를 이끌 수 있는 여가중재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 표집에 있어 한정된 지역에서 편의표집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

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추후 지역적 확대를 통한 비교 연구와 여가 참여 정

도와 형태에 따른 삶의 질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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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mpetence 
on Quality of Life for Eld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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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for elders in Korea.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348 older person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in Y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2 to October 23, 2008 when 348 eld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the Leisure Attitude 
Scale by Raghep and Beard (1982), Leisure Competence Questionnaire by Witt and Ellis (1987) and the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by Mckenna (2001). Cronbach alphas scores for Korean translation of the questionnaires 
were .85, .90 and .79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4.0 statistics program. 
Results: The scores for quality of lif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scores for leisure attitude 
(r=.603, p<.001) and leisure competence (r=.703, p<.001). Leisure competence, leisure attitude, and educ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accounted for 54.4% of the variance i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s.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high leisure competence and positive leisure attitude with learning opportunities will be 
helpful to promot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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